
10월 모의고사의 난이도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, 전반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문항들

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정확하게는 그 동안 어나클에서 나왔던 개념을 예시로 들기 적합한 문

항이 맞습니다. 한 문항씩 관련 개념을 정리해서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

[2024.10.01.]

기출문제에서 많이 보던 그래프 문항입니다. 사실 굳이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(가), (나), 

(다)는 개념 생각하면 바로 풀립니다.

(가) : ℃에서 가장 작습니다.

(나) : 맞습니다.

(다) : 부피와 밀도가 반대이므로 얼음이 더 작은 것이 맞습니다.



[2024.10.02.]

그냥 1기압과 선과 만나는 점 순서대로 기준 끓는점 쓰면 됩니다.

[2024.10.03.]

흔하게 보는 상평형 그래프입니다.

ㄱ. 임의의 0.9기압 선을 그으면 끓는점은 낮아집니다.   입니다.

ㄴ. ℃에서 증기 압력 곡선 아래로 가도록 점을 찍으면 됩니다. 정확하게는 ℃ 선과 증기 

압력 곡선 점이 만나는 지점의 압력보다 작겠지만 기준으로 제시된 0.006기압보다 작은 것이 

확실하니 ㄴ은 틀렸습니다.

ㄷ. ㄴ에서 찍은 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. 기체가 맞습니다.



[2024.10.04.]

전기 분해 문제가 대개 간단하지만 어렵게 출제된 적이 없어 연습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. 

연습하기 좋은 문항입니다.

ㄱ. (가)에서 A가 산화되고, B가 환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온화 경향은 A>B

입니다.

ㄴ. 그래서 A가 산화되니 ㉠은 감소입니다.

ㄷ. 산화되는 쪽(A)의 이온 수는 늘어나고, 환원되는 쪽(B)의 이온 수는 감소하니 감소가 맞

습니다.



[2024.10.05.]

써 있는 식대로 결합 에너지 그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.

[2024.10.06.]

(가), (나)에서 g 당 부피가, 몰수비이므로 그 역수가 분자량비입니다. (가)에서 A  B  

이고 (나)에서 A  C  이므로 답 B  C  입니다.



[2024.10.07.]

Na는 체심, Pb는 면심이므로 단위 세포 당 원자 수는 2, 4이고 단위 세포의 질량은   

가 되므로  입니다.

[2024.10.08.]

ㄱ. 끓는점을 분자량으로 나눈 자료가 주어졌는데,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두 분자의 분자량

이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CHO가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한편 분산력, 극성 개념을 이

용하면 CHO가 분자량도 아주 약간 더 크고 극성 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CHO가 인력이 더 

큰 게 맞습니다.

ㄴ. 수소 결합 하는 것 맞습니다.

ㄷ. 모든 분자에 분산력이 존재하니 맞습니다.



[2024.10.09.]

최종 0.2L, 1M이니 0.2몰이고 화학식량은 8g입니다. 28g을 직관으로 25+3과 같이 생각하

기는 조금 어려워서, 용매 1000g과 3몰(=120g)이니   에서   이 나옵니다.

그러면  용액은 용질 5g이어야 하고  입니다.

[2024.10.10.]

계수와 방향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.

ㄱ. 두 번째 줄 반응식은 계수가 2배이므로 ‘1몰’이 방출하는 열은 C가 더 많습니다.

ㄴ. HO 18g이 1몰이므로 그 절반인 285입니다.

ㄷ. 세 번째 줄에서 CO HO 계수 맞춰서 생성 엔탈피 빼주면 660KJ이 나오는데, 

CONH의 생성 엔탈피는 그 절반에 반대 방향이니 입니다.



[2024.10.11.]

최근 들어 일부 문항들에서 반감기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을 못 하고 개념으로 풀어야 하는 

문항이 있습니다. 이 문항도 약간 그러합니다.

ㄱ. (가)에서 만에 반감되었으니 맞습니다.

ㄴ. (나)에서는 만에 반감되었으니, 같은 초 동안에는  입니다. 정확히는   , 

 ×일 것입니다.

ㄷ. 반감기 3번을 지나니 기존의 


배가 되는 것은 맞지만, D, E 두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

    이므로 


입니다.



[2024.10.12.]

해설을 읽어보면 출제 의도는 다른 것 같지만 (가), (나)가 동치 상태임을 보기 좋은 문항입

니다.

ㄱ. C의 몰 분율 


에서 몰수비는     이므로 전부 A로 몰아서 생각하면     이므로 A, 

B, C는 초기 4M의 

 





배로   M입니다.

ㄴ. 그대로 계산하면 


 


입니다.

ㄷ. (가)와 (나)는 A로 몰아보면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  


입니다. 이와 별개로 ㄷ의 


은 초기 상태이므로 역반응이 일어나   


입니다.



[2024.10.13.]

ㄱ. H가 생긴 것에서 (-)극에 Cu가 아닌 Na가 있어야 합니다. 따라서 (가)는 NaCl, (나)는 

CuCl가 되고 ㉠은 Cl, ㉡은 Cu가 됩니다.

ㄴ. 맞습니다.

ㄷ. H와 Cl의 가수가 2로 동일하므로 맞습니다.

[2024.10.14.]

ㄱ. A와 B의 계수 차이가 2배임을 감안하면 A가 0.7몰 감소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따



라서 A 0.1몰, B 1.4몰, C 0.7몰 상황이고, 반감기는 3번 거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반감기는 

2분입니다.

ㄴ. 반감기 2번 차이이므로 4배 차이입니다.

ㄷ. 2분 간 0.4몰 감소하고, 2배의 시간인 4분 간 0.3몰 감소했으니 
×




 


입니다.

[2024.10.15.]

① 강산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보기입니다. 강산이라면 전부 이온화되고 0.1L이기에 0.02몰

이 맞겠지만 pH대로 입니다.

② 이번엔 강염기라 0.01몰이 맞지만 묻는 것이 농도이기 때문에 0.1M입니다.

③ 강염기와 약산이 만난 염이니 약염기입니다.

④ 이온화도가 

×이니 ×


× ×이 맞습니다.

⑤ (가)의 농도가 (나)의 2배이니 산이 더 많아서 7보다 작습니다.



[2024.10.16.]

처음에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기를 따라가면 이해하기 쉽습니다.

ㄱ. 용매가 물인 두 용액에서 끓는점 오름 = 몰랄 농도인데, 용질의 몰수에 끓는점 오름이 

그대로 비례하니, 용매의 양은 A, B가 동일해야 합니다.

ㄴ. ㄱ 때문에 전체 용액 질량에서 용매의 질량, 용질의 질량이 동일해야 합니다. 따라서 화

학식량 비는 A B  입니다.

ㄷ. 증기 압력은 용매의 몰분율에 비례하는데, 용매의 몰수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

다. 따라서 분모인 (용매, 용질의 몰수 합)이 증기 압력과 반비례하게 됩니다. 따라서 A, B 수

용액의 몰수비는   입니다.

그런데도 ‘우연히’ 63과 62는 1 차이로, A, B의 용질 몰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. 따라

서 A는 총 에 으로, B는 총 에 으로 설명이 됩니다.

여기서 우연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  라고 구했다고 끝이 아니라, 둘 사이의 용질 

몰 수 차이인 몰까지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만약 주어진 증기 압력이   와 같이 

주어졌다면, 역수로   까지 구한 뒤 차이가 1이 아니기 때문에   로 바꾼 후 

  ,   와 같이 설명하여야 합니다. 이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 풀이를 사용

해야 합니다.



[2024.10.17.]

우선 있는 대로 계산을 해주면 쉽게 풀립니다.

초기 A, B, He 각각의   인데

이대로 반응시켜주면 B, C, D, He의     입니다.







이니 이항해서 계산해주면  입니다.

따라서 총 이니 입니다.



[2024.10.18.]

다소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

ㄱ. 질량비에서 몰수 비는 1:1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ㄴ. 이러면 초기 0.3몰에서 0.1몰 반응하여 0.2몰, 0.2몰인 상태일 것이고, ×





입니

다.

ㄷ. 

(가)와 (나)의 는 같다고 해도 외부 압력, 온도 두 개가 모두 다른 상황이라, 사실 처음 

보면 어쩌라는 것인지 싶습니다. 이 둘에 의한 효과를 전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

는 풀기가 어렵습니다.

제가 처음 풀 때 한 접근은 이렇습니다. 저는  의 대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

 


와 같이 몰 수로 연역적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압력 평형

도 알고 실린더의 상황이기도 하니 압력이 변하는 양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이렇게 몰수가 아닌 압력으로 보면 좋은 점이, 실린더기 때문에 온도 변화로 인해서 

  가 변하는 효과는 무시할 수 있고 평형 이동에 의한 효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



즉, 압력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상 몰수비로 판단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.

온도 변화를 무시하고 압력 변화만으로 4L에서 2L로 변화되는 지점 부근을 생각해 봅시다. 

부피가 감소하면 평형 이동에 의해 더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, 외부 압력은 2배보다 조금 

적게 증가해야 그 절반인 2L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1.7기압 정

도일 때 2L가 된다, 라고 이해해 봅시다. 그러면 외부 압력이 1.7배 되었는데 평형 이동에 의

해 B가 감소하기까지 하니 실제로는 B의 부분 압력이 2배가 될 수 없습니다.

그런데 실제로는 온도도 변화하니, 이 기준점을 두고 2L보다 약간 큰 지점, 약간 작은 지점

도 생각해 봅시다. 부피가 2L보다 약간 큰 지점이라하면 이 1.7기압보다도 약간 작은 지점이 

될 것이고 2L보다 약간 작은 지점이면 1.7기압보다 약간 큰 지점이 될 것입니다.

이 상태에서 온도 변화를 같이 고려해봅시다. 다행히 온도 증가와 몰수 증가가 같은 방향이

기 때문에 2L보다 약간 큰 지점이라면 온도가 감소해야 성립하고 2L보다 약간 작은 지점이라

면 온도가 증가해야 합니다. 그런데, 2L보다 약간 큰 지점이라면 온도가 감소하면서 B의 기압

이 다시 감소할 것인데, 기존 B가 1.7기압보다도 약간 작았으므로 2기압에 도달할 수 없습니

다. 따라서 이 경우는 불가능하고, 가능한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.

해설은 아주 간략히 적혀 있어서 과연 다른 풀이가 있는지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... 아주 길

게 해설의 풀이를 정당화할 방법도 찾아보곤 했는데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그냥 해설을 

잘못 써놓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다만 해설은 잘못되었어도 문제 자체는 오류는 없다는 점, 

꿈보다 해몽한 것 같기도 하고... 잘 모르겠네요.

다만 이 문항에서 한 가지 얻어갈 게 있다면, 온도 변화와 몰수 변화가 같이 있어서 헷갈릴 

때에는 먼저 그 방향을 확인하면 좋다는 점입니다. 온도 증가할 때 몰수도 같이 증가하여 결

국 부피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, 이 점을 안다면 그래도 그나마 문제 풀이가 쉬워집니다. 

이 점 하나는 알고 갔으면 좋겠네요.



[2024.10.19.]

[2024.06.17.]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자유롭게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개인적으

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암묵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

긴 하는데 최근 출제가 그렇게 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.. 대략 이온화도 0.05 

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

ㄱ. (가)에서 초기 농도가 ×인데 H는 입니다. 따라서 이온화도가 


으로 0.05보

다 크기 때문에 C이 아닌 HA
AH

식을 사용해야 합니다. 이온화도가 


이니 전부 으로 

계산하면  맞습니다.

ㄴ,ㄷ. 일반적으로 몰 농도를 구한다고 하면, (나)에서 HA
A H

식에서 H  

×입니다. 

이것의 


배가 초기 mL에서 이온화되기 전 HA

×M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(가)

에 비해 


배이므로 입니다.

여기서 A   H이므로 ×

× ×몰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다만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이상하게 몰수를 묻는 문항이 많아서, 공식 해설 내용을 추가하

려고 합니다.

일반적으로 산 염기에서는 몰 농도를 물어봤기에 반응한 양과 용매의 양 변화를 이용해서 

몰농도를 계산하곤 했는데, 여기서는 몰수를 바로 묻기 때문에 용질 계산처럼 할 수 있습니

다. (가)에서 ×몰 있었으니 (나)에서도 ×몰이   로 나누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

고, ×몰이 있음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. 

여기에다 a를 구할 때도 일반적인 평형 식을 써서 몰수, 를 분리하여 

×
×

×


과 같이 계산하는데, 이러한 풀이를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



봅니다.

다만 이 문제에서는 이 풀이가 유용했던 것이 정확한 이온의 ‘몰 수’를 구하라고 하였기 때

문입니다.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산염기 문항들은 ‘몰 수’가 아닌 ‘몰 농도’를 구하는 것이 많

았는데 이는 우연이 아닌 화학 I과 화학 II 산염기의 핵심적인 차이점, 핵심 개념이기 때문입

니다. 그런 점에서 이 풀이를 알아 두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, 지금까지의 경향으로 봤을 때에

는 활용 가능성이 조금 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

[2024.10.20.]

ㄱ. 전체 기체의 질량은 항상 동일할 테니 분자의 값, 즉 시간이 지나면서 몇 배 증가하는

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(가)에서 5초와 10초의 비교에서 1.5배 증가하였으니 반감기가 5초

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분수 해석을 위해 0초의 0도 


로 써줍시다.

이를 (나)와 비교해야 하는데, 분모 값의 A를 동일하게 맞추어 주어야 같은 비교가 가능합

니다. 여기서는 마침 (나)가 


인데, B의 질량 1을 제외하면  이므로 (가)의 18과 비

교가 가능해집니다. 따라서 




와 같이 다시 쓰면 (나)에서는 5초만에 7.5가 증가했음을 

알 수 있습니다. (가)의 10초에 해당하므로 (나)의 반감기는 2.5초입니다. 따라서  입니



다.

ㄴ. ㄱ에서 분수 해석만 잘 되었으면 그 뒤는 쉽게 풀립니다. (가)의 5초에서 5가 된 것으

로, 반응 완결이 되면 B는 18중 10, C는 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와 계수비를 비교하면 

A, B, C의 분자량 비는     입니다.

ㄷ. 임의로 분모를 조정하여 반감기 비교를 편하게 했지만, 실제 질량은 5초에서 (가), (나)

를 비교하면서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. 초기 질량이 동일하다면 (나)에서 반감기 2번을 거

쳤으니 1.5배여야 하는데, 실제로는 3배이니 (나)의 초기 몰수가 2배 더 많습니다. 따라서 반

감기 1번을 거친 것과 동일해지니 A의 몰수는 (가), (나)에서 같습니다.


